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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
- 집중호우 시 위험작업장 작업 중지 및 안전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당부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)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26일(수) 

최근 집중호우가 지속한 충청지역 소재 광산 현장(경기광업㈜ 금산광산)을 

방문하여 호우피해 여부를 확인하고, 작업장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하였다.

  천영길 실장은“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·시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

광산 현장관리자들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,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, 

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”을 광산 

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. 

  또한, 광산안전 현장점검 이후에 4개 권역 광산안전사무소장, 한국광해광업공단 

및 대한석탄공사 안전본부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

광산 피해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, “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

우려 시에는 갱내·외 채굴작업장 및 파쇄시설 등의 위험작업장에서 작업을 

중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작업재개 전에는 안전에 이상이 

없음을 철저히 확인할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 

  산업부는 광산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양수시설 등 

광산안전시설을 보급해 왔으며, 올해에는 17개 광산에 28대 양수시설을 

보급하였다. 또한, 집중호우 이후에도 광산 채굴작업장과 시설물 피해를 

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하여 이를 토대로 광산안전시설 지원을 

보강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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